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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PA, 10월 585-590달러 거래
가격 결정방식 분기애서 월로 변경 … 고시가격은 중국가격 기준

국내 TPA 최대생산기업인 삼성석유화학이 10월부터 기존의 분기별 가격결정 시스템을 변경해 월별로 가격

을 결정하기로 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10월부터 TPA 수요기업들이 삼성석유화학으로부터 3/4분기 가격결정 방식의 수정을 통

보받았다고 전했다. 삼성석유화학은 TPA 국내 총 생산능력의 31%를 차지하며, 국내 시장점유율이 32% 정도

를 차지하고 있다. 

삼성석유화학은 “기존의 거래방식은 1분기 물량에 대해 공급완료 후 1분기 동안의 수요기업들의 매출 및 시

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종속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합리했다”고 밝혔

다.

또 “수요기업들 역시 기존의 가격결정 방식에 대해 불합리성을 인식해 4/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월별 

가격고시 및 협상을 도입했다”고 말했다.

삼성석유화학에 이어 국내시장의 30%를 차지하고 있는 삼남석유화학은 “현재 2/4분기 가격이 결정되지 않

은 상태로 가격결정 방식변경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시장의 흐름상 월별 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”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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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P케미칼 관계자는 “KP케미칼도 10월부터 월별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으며, 기존의 거래처인 코오롱과 이

미 합의된 상태”라고 전했다.

따라서 삼성석유화학은 10월 가격을 톤당 585-590달러로 보고 있으며, 고시가격은 중국 거래가격을 기준으

로 BP, Mitsui, Mitsubish, YPC의 고시가격에 따라 산정된다.

4사의 10월 고시가격은 BP가 톤당 590달러, Mitsubish 590달러, YPC 567달러이며, 일본의 Mitsui는 아직 가

격이 고시되지 않았다.

국내 TPA 생산기업은 삼성석유화학, 삼남석유화학, KP케미칼, SK케미칼이 있는데, 생산기업 중 삼성과 삼

남을 제외한 KP케미칼 및 SK케미칼은 상당부분이 계열사 및 관련사에 공급하고 있다. <김동민 조사연구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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